
아름다운 우리전통을 재연하는 제8

회 전통 성년례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사는 제23회 오륙도평화축제 첫날인

10월 19일 오후 2시 평화공원 바닥분

수에서 열린다.

만 19세∼24세 남녀 청소년(외국인

가능으로) 각각 15명으로 10월 11일까

지 신청서 ( 남 구청 홈페이지

www.bsnamgu.go.kr－공지사항)를

이메일 (myjihn@korea.kr)이나 팩

스(☎607뚤4519)로 제출하면 된다(팩스

제출 후 전화 확인).

단체신청도 가능하며 행사 당일 필

요한 전통의상 제공하고 자원봉사 실

적(4시간) 인정, 기념품과 기념 촬영

등을 해준다.

남구의 문화사절단인 남구소년소녀

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남구

거주 또는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

인 초등 3∼5학년 학생으로 남구 홈

페이지(www.bsnamgu.go.kr)에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남구청 문화체

육과로 10월 11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10월 13일(일) 오후

2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10월 5일우암마을건강운동회

우암동 마을건강센터가 주최하는 우

암마을 건강운동회가 10월 5일(토) 10

：00∼12：00 성지고등학교 체육관에

서 개최된다. 공굴리기, 박 터트리기,

건강 골든벨 등 유쾌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가 마련된다. 우암동 주민

및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사전

신청 ☎607뚤6894∼5

남구문화원노래교실회원모집

남구문화원에서 제4기 노래교실 회

원을 모집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2시

(90분 수업) 남구청 1층대강당에서 열

리는 노래교실에는 정혜원 (부산예술

회관, 새마을금고, 웃음치료사)씨가

강사로 나온다. 수강료는 3개월

30,000원(교재비 포함)이며 수강 신청

은 10월 10일(목) 개강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부산남구문화원

☎624뚤1333

10월 4일구민나눔장터

구민 나눔장터가 10월 4일(금) 남구

청 광장에서 열린다. 재활용품 판매를

희망하는 남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

고 9월 30일∼10월 2일 청소행정과(☎

607뚤4452∼4)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

다. 우천 시 10월 11일(금)로 연기.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

로 탐색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한 뜬2019 부산 남구 진로진학박람회뜯

가 지난 9월 27일 평화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남구와 부산교육청이 주최하고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박람

회에 궂은 날씨에도 남구 지역 청소년

과 학부모 등 2000여명이 몰렸다.

개막식에서는 신연초등학교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국제영화고 학생들의

댄스공연과 마술공연이 박람회의 흥을

돋웠다.

이번 박람회는 직업에 대한 흥미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48개의

학교 및 기관, 동아리가 참여해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장 눈길을 끈 분야는 29개의 부

스가 마련된 직업체험존으로 심폐소생

술, 특수분장, CSI과학수사대 등 전

문 직업인들이 참여 학생들에게 다양

한 직업의 세계를 설명했다.

또 초똴중등학교에서 부스를 만들어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도운 메이커존

과 초소형 로봇 등 대학교의 이색학과

들이 참여한 전공체험존, 진로 동아리

존, 환경체험활동을 하는 생태환경존

등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한국코치협회와 한국학습심

리측정연구소에서 진로상담존을 운영

해 진로상담과 TLP(청지각훈련 프로

그램) 상담도 가졌다.

남구 진로진학박람회 뜬인산인해뜯
학생똴학부모 등 2000여명 참여…진로체험 등 60개 프로그램 운영

이기대 반딧불

이 전도사로 봉

사활동을 펼치는

김규영(아름다운

남구21추진협의

회 부회장) 선생

이 고희 기념

뜬이기대 반딧불이 사랑, 와 그림전뜯

을 개최한다. 시화전은 10월 12∼21일

열흘간 디저트카페 설빙 대연점(남구

유엔평화로 3)에서 열린다. 선생이 틈

틈이 그린 30점의 수채화에 자작시

40편을 얹었다.

시화전에 맞춰 문단 등단 이래 40

년간 써온 작품들 가운데 단편 10편,

콩트 1편, 미발표 중편 1편 등 12편을

추려 새로 발간한 소설집 뜬 머리뜯

출판회도 시화전 첫날인 10월 21일

오후 3시에 가진다.

이기대 반딧불이 전도사

김규영씨 고희 기념 시화전

남구소년소녀합창단단원모집

앝모집똴안내

2019귏 10뤉 1릻 샟룮릻 몋284샏 똴

인문학 관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문학의 강좌와 축제가 결합된 제2

회 부경선상인문축제가 10월 19일

(토) 오전 10시∼오후 8시 용호만 매

립부두 부경대 실습선 나라호 등지에

서 열린다.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

스(HK+)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선상릴레이 강연과 영화 상영,

조선통신사 뱃길탐방, 모형배 만들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2회 부경선상인문축제

해운대, 태종대처럼 부산의 경승

지에는 뜬대(쮩)뜯가 붙은 지명이 많

다. 뜬대(쮩)뜯는 평지보다 높고 조망

이 빼어난 곳에 붙이는 일종의 접미

사. 1740년 동래부사 박사창이 쓴

지리책 뜬동래부지뜯에 뜬부산 8대

(쮩)뜯가 등장하는데 신선대가 그 중

한 곳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숲길을 10

여분 걸어 오르면 동해와 남해가 교

차하는 일망무제 풍경이 장쾌하게

펼쳐진다. 오륙도 다섯 섬이 고명처

럼 바다 위에 얹혀 있다. 막힌 숨이

탁하고 풀리는 느낌. 발아래 신선대

부두의 분주한 크레인 소리가 부산

경제의 맥동처럼 울린다.

신선대는 풍치도 풍치이지만 품고

있는 사연은 더욱 흥미롭다. 영어가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곳 바로 신선

대 앞바다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정확히 222년 전인 1797

년 10월 14일(정조21년)로 거슬러

간다. 신선대 바로 아래 용당포 앞

바다에 이날 정체불명의 범선 한 척

이 나타났다. 북태평양을 탐사하던

중 연료로 쓰는 땔감과 식수가 바닥

나 용당포까지 떠밀려 온 87톤급 영

국 탐사선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함

장 윌리엄 로버트 브라우턴)였다. 낯

선 이양선의 출몰에 용당포는 물론

이고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급기야 용당포 주민들과 관원들이

나룻배를 나눠 타고 헨리호에 올랐

다. 조선이 최초로 영어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하지만 언어불통으로 소통은 당최

불가능했고, 조정은 선원들이 육지

에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함선에 필

요한 물과 나무를 제공했다. 하지만

호기심을 못 견딘 함장과 선원들은

몰래 뭍으로 올라왔고 주민 몇몇의

도움을 받아 신선대에 올라 남구 일

원을 탐사똴측량하고 이를 그림으로

남겼다. 헨리호는 8일간 용당 앞바

다에 머물다 탐사를 계속하기 위해

신선대를 떠났고 이때 브라우턴 함

장은 자신들을 도와준 용당포 친구

에게 권총과 망원경을 선물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역사 저편에

묻혀 있다가 1994년 용당에 위치한

한국쉘석유의 대표로 부임한 라일리

사장이 영국에서 발굴한 지도를 통

해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

선대는 보이는 풍경보다 감춰진 스

토리가 더 강렬한 곳이다.

222년 전

맨 처음 영어를 만난

남구사람들

남구 12경듔

우리가 몰랐던 신선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똴중풍똴파킨슨 등의 노인성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

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앝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앝급여내용

앍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보호

앍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똴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서비스신청

건강보험공단
(본인,가족 등)

방문조사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사,간호사)

등급판정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결과통지

요양등급,
급여종류 등

이용계약및
서비스제공

(재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하세요

얠납부기간：2019. 10. 16.∼10. 31.

얠납부대상：2019. 7. 31.현재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소유자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은 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

얠부과기준일：2019. 7. 31.

(부과기간：2018. 8. 1.∼2019. 7. 31.)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를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뜬전통 성년례뜯 참가자 모집

오는 한글날을 맞아 남구 한글교실

의 어르신 수강생들의 작품을 일반에

공개하는 뜬제1회 부산남구 성인문해

시화전뜯이 9월 30일~10월 11일 남구

청 1층에서 열린다. 어르신들이 한글

을 배우면서 틈틈이 준비한 시화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남구 성인문해 시화전

가을태풍이 연달아 휘몰아치고

가니 16년 전 태풍 뜬매미뜯가 엄습

했을 때가 생각난다. 수많은 피해

중에서도 뮤지컬 뜬캣츠뜯가 공연될

벡스코 야외무대가 무자비하게 찢

겨나간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

을 것이다. CNN 방송까지 타며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그 공연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대규모 이동식

가변극장 뜬빅탑시어터뜯였다. 오직

뮤지컬 뜬캣츠뜯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연장은 120억원의 재난을 딛고

재정비되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

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다. 당시의

태풍 피해를 계기로 건립 논의가

시작된 문현금융단지 내 뮤지컬 전

용극장 뜬드림씨어터뜯가 올 4월 문

을 열었고 개관작 뜬라이온킹뜯에

이은 얼마전 두 번째 뜬스쿨 오브

락뜯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뜬스쿨 오브 락뜯 관람을 위해 찾

은 드림씨어터의 첫인상은 뜬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뜯이

라는 수식어가 조금 무색해 보였

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무대

가 왜소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

만 막이 올라 무대장치가 펼쳐지고

음악과 노래가 공연장을 가득 메우

기 시작했을 때, 작아보였던 무대

가 한없이 커보였고 기대감은

100% 그 이상으로 충족됐다.

스쿨 오브 락은 밴드에서 쫓겨난

로커 뜬듀이뜯가 대리교사로 위장 취

업해 학생들과 몰래 스쿨밴드를 결

성, 대회에 출전하는 과정을 유쾌하

게 그린 뮤지컬로 여느 뮤지컬보다

도 음향이 중요한 요소다. 아역 배

우들이 라이브 연주로 공연을 하기

때문이다. 뜬뮤지컬 전용뜯 극장답게

드림씨어터는 배우들이 오랜 시간

연습하고 준비한 연주를 완벽하게

전달해냈다. 3층 관람객도 만족할

만한 음향이었다고 하니, 1층 중앙

좌석이 아닌 2층, 3층, 구석진 곳

어디에 앉아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설계됐다는 말이 증명된 셈이

다. 또한 타 뮤지컬보다 무대 전환

이 잦은 편이었는데 공연 몰입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드림씨어터가

갖춘 최신식 전동시스템이 빠르게

무대를 전환해주었기 때문일 것이

다.

하지만 이 훌륭한 공연장 환경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드림씨어터

의 관객수는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

다. 이웃 대구는 크고 작은 공연장

인프라 조성이 잘 되어있어 지방

도시 중에서도 뮤지컬 공연 관객수

가 가장 많다고 한다. 덕분에 대구

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투어 공연도

많다.

드림씨어터는 오리지널 뮤지컬

뜬위키드뜯와 뜬오페라의 유령뜯 등 세

계적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흥분되는 이 뮤지컬을 집 가

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럼

에도 불구하고 큰 행운이다.

[十二]릙間⃝ 뫇댾타⃝

(궗4⃞뱽 똭뺟게⃝땩껊껊타⃝)

뜬뮤지컬 도시뜯 남구를 부탁해

문현동 드림씨어터 뜬스쿨 오브 락뜯을 보고나서


